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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대 김현재김홍일조승운김한

울이 2015 스포츠 클라이밍 국가대표

로 발탁됐다

조선대 선수단은 지난 910일 이틀

간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

경기장에서 열린 2015 아디다스컵 제35

회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에서 입상

국가대표로 선발됐다

얼마나 많이 올랐는가를 측정하는

난이도부문 결승에서 조승운(2년)박지

환(서울 아이더클라이밍)김한울(2년)

이 모두 정상에 올라 동점을 이뤘다 동

점이 되면 이전 경기인 준결승 결과를

따져 45개 홀더를 정복한 조승운이 금메

달을 안았다

박지환김한울은 준결승에서 똑같이

43개 홀더를 정복했지만 속도에서 박지

환이 6초10 김한울이 6초42를 기록한

탓에 김한울은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

김홍일(3년)은 결승에서 완등에 못 미친

47m를 올라 4위를 차지했다

김현재(4년)는 스피드부문 결승에서

7초23으로 정상에 올라 한국신기록(7초

61)을 갈아치웠지만 동아대 채성준이

이보다 006초 빠른 7초17을 기록해 한

국신기록과 금메달을 내줬다

난이도에서 금메달을 딴 조승운은 스

피드에서 8초07을 기록 동메달을 추가

했다

이번 대회 남자일반부에 걸린 총 6개

의 메달 중 4개를 조선대가 휩쓸었다 특

히 스피드부문에서는 8강에 오른 8명의

선수 중 5명이 광주 출신으로 전국 최

강을 과시했다

스포츠클라이밍 전국 최강의 비결은

조선대(부장교수 서영환)에 있다 조선

대는 지난 2012년부터 특기생으로 선수

를 모집하고 있다 특히 스포츠클라이

밍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선수 양성과 저

변 확대에 힘쓰면서 전국을 제패했다

김현재는 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는

전국체전 정식종목이라며 강릉 전국

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라고

말했다 박정욱기자 jwpark@

광주의 딸 기보배(광주시청)와 최미선

(광주여대)의 활약으로 한국 여자양궁 대

표팀이 세계양궁연맹 월드컵에서 전 종목

을 석권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

한국 남녀 대표팀은 리커브 5개 종목 중

4개 부문을 석권하며 세계 최강 실력을 자

랑했다 특히 신예 강채영(경희대)은 여자

부 개인단체혼성 모두 금빛과녁을 명

중 3관왕에 올랐다

기보배최미선강채영은 지난 10일 중

국 상하이 유안센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

양궁연맹(WA) 양궁월드컵 1차 대회 여자

부 단체전 결승에서 독일을 60(5751

5551 5955)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

에 걸었다

개인전은 한국이 금은동 모두를 휩쓸

었다 결승에서 최미선은 동갑내기인 강채

영에게 26(2426 2628 2928 2728)로

패하면서 금메달을 내줬다

전남체육고를 졸업하고 올해 광주여자

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입학한 최미선

은 기보배를 이을 차세대 양궁스타로 주

목받고 있다 여고시절 2012아시아그랑프

리 개인 준우승 2013아시아선수권대회

단체우승 등 국내외 대회에서 두각을 나

타냈다 다소 왜소한 체격이지만 팔과 손

가락이 길고 지구력근성이 탁월하다

기보배는 독일의 카리나 윈터를 꺾고 3

위를 차지했다

강채영은 김우진(청주시청)과 짝을 이

뤄출전한 혼성팀전 결승에서 일본과슛오

프접전끝에극적인 승리를거두며 3관왕

을 차지했다

남자 개인전에서는 구본찬(안동대)이

김우진과의 결승 대결에서 64(3029 25

25 2830 2828 2926)로 승리 금메달의

주인공이 됐다 김우진구본찬오진혁(현

대제철)이 짝을 이뤄 출전한 남자 단체전

결승에서는 일본에 51(5554 5252 55

49)로 져 은메달에 만족했다

대표팀은 이번 대회 리커브 5개 종목에

서 금메달 4개 은메달 3개 동메달 1개를

차지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

이들은 오는 2631일 터키안탈랴에서

열리는 양궁월드컵 2차 대회에 출전한다

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cokr

기보배최미선맹활약양궁대표팀세계제패

스포츠클라이밍국가대표발탁

조선대김현재김홍일조승운김한울

아디다스컵 제35회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 스피드 부문에서 23위를 차지한

조선대 김현재(왼쪽)조승운(오른쪽) 광주시산악연맹 제공

나광희(지음체육관)가 2015 광주시회

장배 유도대회 왕중왕에 등극했다

나광희는 지난 9일 광주 염주체육공원

내 국민생활체육관 상무관에서 열린

2015 광주시회장배 유도대회 왕중왕전

에서 같은 체육관 소속의 김민혁을 꺾고

정상에 올랐다 3위는 정지웅(송암유도관)

과 서장원(일곡상무유도관)이 차지했다

왕중왕전은 체급에 관계없이 각사설체

육관의 대표 선수들이참가해 기량을겨루

는 경기다 이번 대회 최우수체육관상은

지음유도관이 우수체육관상은 경희대유

도관과 전남대유도관이 받았다

광주시회장배 대회에는 광주지역 초

중고 학생과사설체육관 선수 200여명이

참가했다 광주시유도회는 지역 유도 꿈

나무를 발굴하고 저변 확대와 지역유도인

의화합을 위해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 특

히 이번 대회에는 광주의 사설체육관 선

수들이참여해 더욱풍성해졌다

또특별이벤트로 올림픽스타 장성호용

인대 교수의 유도 강습회도 열렸다 장 교

수는 지난 2006년 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

남자 100급 금메달 2004년 제28회 아

테네올림픽남자 100급은메달을획득

했다 박정욱기자 jwpark@

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 양궁월드컵 1차 대회에서 리커브 여자부 전 종목을 석권한 한국 여자 대표팀 왼쪽부

터 최미선기보배강채영장혜진

리커브 5개 종목중 4개 金

나광희 광주시장배유도대회 왕중왕등극

사설체육관간경쟁체급무관

<지음체육관>

<광주시청> <광주여대>


